설계 검토회 
-드디어 큰 산을 하나 넘었다..데이터 모델링과 사용자 뷰의 통합 과정은 앞으로 남은 설계과정의 초석이 될 것 이다.. 
한번더 말하지만 잘못된 설계의 폐단은 그 값을 반드시 치룬다는 것을 명심하라~~~~~ 
  
-설계 검토회의 시기 
            -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최초 버전이 나온뒤.. 
            -모든 관리자와 주요 사용자의 평가와 변경 및 개선점을 제시 
-평가의 관점 
            -정확성 
            -완벽성 
            -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조직의 자료와 그들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? 
-설계 검토회의 질문사항 
          -엔티티 
          -누락된 엔티티는 없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중복된 엔티티는 없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엔티티의 이름이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고 직관적인가? 
-엔티티를 수퍼타입-서브타입(또는 카테고리)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? 
-기본키와 그 기본키의 도메인이 논리적으로 동일한 엔티티는 없는가?(통합대상) 
-기본키가 타 엔티티의 후보키 역할을 하는 것은 없는가?(통합대상) 
-키만 갖고 있는 엔티티는 없는가?(통합대상) 
-엔티티양은 일관성 있게 조사 표현되었는가? 
          -관계 
          -엔티티간의 관계가 누락된 것은 없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중복적으로 표현된 관계는 없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관계의 방향은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관계의 이름은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관계의 카디날리티비율은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다:다의 관계는 없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수퍼타입-서브타입 또는 수퍼타입-카테고리 관계는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? 
          -기본키와 대체키 및 외래키 
          -기본키는 유일한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키를 기본키로 설정하였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기본키가 널이 되는 경우는 없는가? 
-복합 애트리뷰트로 구성된 기본키인 경우 애트리뷰트 배열 순서는 각종 트랜잭션 처리에 적합하게 되었는가? 
-엔티티간 관계가 외래키로 반영되었는가? 
-기본키가 외래키로 선정되었는가? 
-외래키 이름의 부여 방식은 일관성이 있는가? 
-각 관계(외래키)의 삽입규칙은 현업의 운영규칙(업무규칙)과 일치되는가? 
-각 관계의 삭제규칙도 현업의 운영규칙과 일치되는가? 
-삽입, 삭제규칙에 널을 허용하고 있는가? 
-외래키의 도메인은 기본키의 도메인과 동일한가? 
          -잔여 애트리뷰트 및 정규화 
          -누락된 애트리뷰트는 없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애트리뷰트의 명칭은 일관성 있게 부여하였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동명이어 또는 이명동어는 없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애트리뷰트가 원자값을 갖고 있는가? 
-관계를 기술하는 애트리뷰트는  없는가? 있다면 그런 애트리뷰트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? 
-동일한 엔티티 유형에서 어떤  어커런스를 삽입, 삭제 또는 갱신시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가? 
-반복되는 애트리뷰트는 없는가? 
-각 애트리뷰트는 해당 엔티티의 기본키에 완전히 종속되는가? 
-기본키가 복합키인 경우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떤 애트리뷰트에 보다 더 종속되는 애트리뷰트는 없는가? 
-동일한 엔티티내에서 키가 아닌 애트리뷰트에 보다 더 종속되는 애트리뷰트는 없는가? 
-부모-자식 엔티티 관계에서 가능한 상위레벨인 부모 엔티티에 애트리뷰트를 배열하였는가? 
-각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은 적절하게 정리되었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문서화 
          -요구사항 명세서, 각종 사용자뷰는 문서로 정리되었는가? 
-엔티티 이름, 애트리뷰트 이름 및 도메인, 관계 설명, 운영규칙 등 설계시 사용했던 모든 자료들을 문서로 정리하였는가? 
            -단지 여기에 있는 물음들은 설계 검토회를 위한 질문만이 아니다. 
이 질문들은 앞은 데이터 모델링의 전과정에서 항상 모델러가 인식하고 있는  질문이어야 할것이다. 
 

